
에마의 기원과 변천 

오랜 옛날부터 말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살아있는 말을 신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세기 말엽이 되자 

살아있는 말 대신에 흙이나 나무로 말 형상을 

만들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8 세기 후기가 되자 

이러한 말 형상은 주술적인 의미를 띠었습니다. 

이윽고 말 형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무 판자에 

그린 말인 ‘에마’를 신사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에마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의 이바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8 세기 후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렵에 에마는 이미 서민들의 신앙의 도구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4 세기 중엽부터 17 세기 초엽이 되자, 에마는 

신사뿐만 아니라 사원에도 봉헌하게 되었으며 

크기도 대형화 되었습니다. 그림도 무사・배・

풍경・수학 문제 등 말 이외의 것이 출현하여, 

예술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봉헌되는 에마가 

많아지자, 에마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나가와구 내에는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도쿄도 시나가와구 하타노다이 

3 초메)에 에마를 보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근은 태평양 전쟁 중에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 ‘에마도(繪馬堂)’만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대형 에마가 발달하는 한편, 이전부터 존재한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에마(繪馬)란 무엇일까요?

▲가장 오래된 에마(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이바 
유적 출토) 

 8세기 후기(가로 8cm,세로 7.3cm,두께 0.5cm) 
(사진 제공: 하마마쓰시 박물관) 

▲흙으로 만든 말(지바현 인자이시 기타노다이 
유적 출토) 
(지바현립 보소 후도키노오카 소장) 



작은 에마도 사람들 사이에 계승되어 마음을 

담아 봉헌되었습니다. 



큰 에마와 작은 에마 

일반적으로 긴 변이 대략 30cm 보다 크고, 

액자처럼 거는 에마를 큰 에마, 긴 변이 

30cm 보다 짧고, 끈을 달아 매는 형식의 에마를 

작은 에마라고 합니다. 

큰 에마는 봉헌하는 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림 소재도 당시 

사람들의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사회 정세의 변천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화가가 그리는 경우가 많아, 미술적 

가치가 높은 에마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에마에는 서민들의 절실한 소망이 담겨 

있고, 봉헌자에 의해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수께끼, 고로아와세(어떤 

글귀의 어조에 맞추어 뜻이 다른 글귀를 만드는 

말장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의 에마 

작은 에마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봉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남아 있는 것은 적습니다. 한편, 큰 에마는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도고시 하치만 신사, 

가이운지 절 등 많은 절과 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큰 에마는 1910 년대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태평양 전쟁 중에는 전승을 

기원하기 위한 에마가 출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에마는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봉헌자가 직접 에마를 만들었으나, 신사와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의 에마를 보관하는 건물
▲대형 에마(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소장,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절에서 에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월이면 

그 해의 십이간지나 말, 보물선 등이 그려진 

다양한 종류의 에마에 교통안전, 장사번창, 

합격기원 등의 소망을 적어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획일적이 되어 옛날처럼 서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에마에 소망을 

담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고시 하치만 신사의 에마 


